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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, 그간 인류의 건강과

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보건부문 관계자

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아울러 이

이 시급한 의료현안 개선의 첫걸음이 되어 보다 많

은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

를,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절 가치에 우

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

기원합니다.

현재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한

보건 인력을 훈련∙유지∙보유하기 어렵다는 사실

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 선진국들은 인구 노령화와

만성질병 증가로 인해 날로 높아지는 의료 수요를

충족시키고자 개도국으로부터의 인력 수입을 확

하는 추세이고, 개도국은 이러한 인력 유출로 인해

보건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입니다.  

세계보건, 모두가함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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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의학이

아무리 발달한다 해도, 충분한 보건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

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. 현재 추세 로라면, 독감을

비롯한 기타 주요 질병에 처하며 새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앞길이

반드시 밝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비단 실무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

교육자, 관리자 등을 비롯한 지원 스탭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며, 자원과 역량 활용

의 비효율성 및 인력 유출로 인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  

하지만 해결책은 분명 있고, 지금도 여러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. 예컨

보건 인력의 교육방식 혁신, 민관협력 강화, 재정 확충, 관리체계 개선, 모범 사례

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이유가

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 

세계 모든 인류는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 한의 건강을 누릴

수 있어야 합니다. 저는 이번 보건의 날을 계기로 의료부문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

해결할 기회가 마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우리, 함께 갑시다. 




